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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9월 23일~24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2020년도 단체교섭 가협약 (안)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. ��앞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12개 지방 상집과 지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, 이어 각 지부장들은 가협약 (안)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완료 했다. ��노동조합 간부들은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 가며 ‘집행부가 코로나19 등 악조건 속에서도 근로조건 개선안을 신속 타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기준급·역량급 통합 등 보수, 복무 등 각종 제도를 조합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 했다’고 설명했다. ��이어 “임금 2% 인상, KT주식 45주, 200만원 일시금 지급은 얼핏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나,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의 임금 인상 률이 예년보다 낮아졌거나 동결 된 상황에서 최선 을 다한 결과”라고 강조했다. ��“앞으로도 현장 건의사항이 큰 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강화할 것”��계속해서 “△미래육성포인트(50만) 신설 △가계 안정대부(입사전 본인 대학원 학자금) 개선 △안식년 휴가(입사 5년차 도래시) 확대 △난임 부부 시술비(300만) 지원 등 2030세대의 미래 성장과 재충전 및 임신, 출산, 육아 등을 지원 하는 제도 확충과 ▲현장 장기근무자 발탁승진 ▲창업지원 휴직 개선 ▲상조서비스 개선 등 장기근속 조합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 마련 등으 로 세대간 균형적 제도 수혜에도 초점을 맞췄 다”고 요약했다. ��한편 김해관 위원장은 앞서 조합간부들에게 “결과가 미력하나마 조합원의 숨통을 틔우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”며 “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순 없었지만 주어진 환경 내에서 현실적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, 꾸준히 한발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최종목표에 이르게 될 것”이라고 독려했다. � �이어 조합원 만족을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이 나아가 큰 틀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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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총회 앞두고 현장설명회 실시 �노동조합, “균형적 제도 수혜 증진에 주력, 현실적 도출 위해 최선 다해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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